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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of Medicine and Korean Medical Traditions of J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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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heon is a place of Korean Medicine with many historical characters, medical tales and cultures. One of the most renowned

characters is Lee Gong Gi(李公沂), a 扈聖功臣 (title given to the 86 people that escorted King Seonjo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t the level of Huh Jun(許浚) and famous royal physician of Joseon who served King Seonjo and reached the highest

position of chief physician. He was recognized for his talent as a royal physician and was conferred with the title of 扈聖功臣 Rank 3

after attending on King Seonjo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Despite the fact that he was a renowned man of

medicine, he didn't get as much attention as 許浚 or Yang Ye Soo(楊禮壽) because documents on his work had not been studied. In

this study, the author was able to study Lee Gong Gi(李公沂) based on documents such as 『朝鮮王朝實錄(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內醫院先生案(Naeeuiwonseonsengan)』, 『醫科先生案(Euigwaseonsengan)』 and on 『避難行錄(Pinanhengrok)』 by Yakpo

Jeongtak (1526~1605) who was a governmental pharmacist at the time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ccording to 『內醫院先

生案』 and 『醫科先生案』, Lee Gong Gi's son Lee Young Nam followed his father's footsteps and became the chief royal pharmacist

and 崇政大夫(one of the governmental titles of Joseon Dynasty).

As for Jecheon's Korean medical traditions, many forms of medical tales and cultures are preserved such as the tales of Neokgogae,

Mountain Ami's medical water cave, Otmaru and Seonsimgol. These tales are divided into various types of great doctors, medical herbs

and devoted sons and have been passed down with the origin of traditional medicine still intact. Moreover, ancient documents and

artifacts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at reflect the area's medical culture have been discovered.

Not only is Jecheon a place of medical culture but along with Jecheon Drug Market it also carries on the tradition of medical herbs

production and possesses the largest new medical herbs market in Korea. In conclusion, Jecheon is a traditional place of Korean

Medicine with many medical cultures and characters from a uniqu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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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제천은 많은 역사인물과 의약설화, 의약문화1)를 보유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천의 대표적인 의약인물인 ‘이공

기(李公沂)’는 허준과 어깨를 나란히 한 호성공신으로 선

조임금을 진찰한 조선의 저명한 어의였으며 어의의 최고직

인 수의(首醫)의 직까지 올랐다. 그는 어의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것으로

허준과 같은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봉해졌다. 조선시대

대표적 의학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허준(許浚)이나 양예수(楊
禮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공기에 관한 기초문헌자료가 발굴되어 있지 않아서 어의

이공기의 사적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까닭이다. 본 연구

에서는『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內醫院先生案(내의

원선생안)』과『의과선생안(醫科先生案)』등의 사료와 임진

1) ‘의약문화’란 기존의 ‘문화’ 개념과 의약과 관련한 의미를 부여한 양
식을 말한다. 모든 문화의 영역은 그 고유성에 따라 발전될 수 있
어야 한다.



제천의 의학인물과 한의학전통 / 안상우

- 24 -

왜란 당시 내의원 제조로 활약했던, 약포 정탁(1526〜1605)

의『피난행록(避難行錄)』속에서 제천 의학인물인 이공기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제천의 한의학 전통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의약문화와

의약설화가 다수 보존되어 있는데 설화에는 넋고개 설화, 

아미산 약수굴 설화, 옻마루 설화, 선심골 설화가 대표적이

다. 이 들 설화는 각기 명의설화, 약초설화, 효자설화 등 다

양한 부류의 형태가 존재하며 전통의약의 원형을 간직한

채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천지역의 의학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한의 고문헌도

많이 발견되었으며 다양한 고서와 의약관련 유물들이 전하

고 있다. 의학문화 고장으로서 제천은 이 뿐만 아니라 제천

약령시와 함께 약재 생산지로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

며 황기를 비롯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지 약재시장을 보

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천의 의학인물과 한의학전통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천의 의학인물

1. 제천의 의약인물 이공기(李公沂) 

1) 이공기의 생애

  현재 전해지는 모든 기록에서는 이공기의 생몰년이 정

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태의원선생안』, 『내의

선생안』등에 ‘享年八十’ 이라는 기록이 있어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로선 매우 장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정적인 근거는 1604년 호성공신을 책봉할 당시의 기록에

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알기 쉽게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 37(1604, 甲辰, 萬曆32) 6월 25일(갑진)
대대적으로 공신을 봉하니 명칭은 호성공신, 선무공신, 청난공신

이다. 

  1604년 6월 25일에 이공기는 호성공신에 책봉된다. 뒤이

어 선조 37년(1604, 甲辰, 萬曆32) 10월 29일(을해) 호성공신

(扈聖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별교서(別敎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이공기(李公沂) ……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 초천한다. 그들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대대로 영원히 
사유를 받게 하라. 이에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
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이 기록에 따라 호성공신 3등에 책훈된 이공기의 초상

이 그려지고 본인은 물론 품계와 관작이 1등급 올랐으며, 

부모와 처자까지 품계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장자손은 대대로 이를 세습하여 녹봉을 받게 한다

고 되어 있다. 오늘날 한계군 이공기의 초상과 교서가 전해

지게 된 사유를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생애를 결정짓

는 또 다른 기록이 전한다. 그것은 바로 위의 기록 바로 하

루 전날 이루어진 십오공신회맹문(十五功臣會盟文)이다. 

십오공신회맹문(十五功臣會盟文)
만력 32년(갑진) 10월(정미) 삭28일(갑술)

「조선국왕 이는 삼가 천지 사직 종묘 산천 및 여러 신령님께 고
하나니이다. …… 중략 …… 공신도감이 상감께 여쭈어 말씀드리되 
훈공을 기록하고, 회맹을 하는 일은 가장 긴요한 일인데, 이미 회
맹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면 가히 이름을 충훈부에 실었다고 할 
수 없으며, 후일에 상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나라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로서 작고한 공신은 아들로 대신케 하는 제도가 반드
시 이와 같은 까닭이니 이제 이 3공신 중 호성공신은 정곤수, 심
우승, 최흥원, 안황, 이유중, 오치운, 이공기는 적장자가 마침 상중
에 있고, …… ”」

  위의 회맹문 가운데 적장자가 상중에 있다는 기록이 있

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적장자란 이영남을 말하며, 이공기

는 아마도 1602-1604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준거로 이 해로부터 세수 80을 역산

하면 이공기는 1523-1525년경 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그의 생몰연대는 늦어도 중종20년(乙酉, 1525)-선조 37

년(갑진, 1604)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안점은 2002년 간행 한산이씨 족보에 9월8일

에 졸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위의 회맹문과 별교서의 반급

시점이 1604년 10월28일, 10월29일로 이로 미루어보건대, 

대략 사후 1달 20일 가량이 지난 시점이 되므로 상중이라

는 말이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한다. 

 

2) 이공기의 업적

 ‘이공기(李公沂)’는 선조임금을 진찰한 조선의 저명한

어의였으며 어의의 최고직인 수의(首醫)의 직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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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의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임진왜란 때 선조

를 의주까지 호종한 것으로 허준과 함께 호성공신(扈聖功
臣) 3등에 봉해졌다. 

  선조실록 26년(1593년) 기사에 의하면 임진왜란 중 명나

라 군사 파총의 부상 치료를 위하여 내의 이공기를 파견하

는데 선발한 이유로는 여러 어의 가운데 이공기가 침폄술

(針砭術)에 매우 능한 점을 들고 있다.2)

  이와 함께 뛰어난 의술로 당상의 품계, 종 2품 가의대부

(嘉義大夫)의 품계를 제수 받았는데 『내의원선생안』과

『의과선생안』에 의하면 선조대 이공기는 『의림촬요(醫林
撮要)』의 저자 어의 양예수(楊禮守), 『동의보감(東醫寶
鑑)』의 주저자 어의 허준(許浚)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선조

임금을 진찰한 조선의 어의 중 최고위직인 수의(首醫)였다. 

  어의(御醫) 이공기는 선조 20년 선조의 병환을 완쾌시킨

공로로 양예수(楊禮壽)·안덕수(安德秀)·이인상(李仁祥)·김

윤헌(金允獻)·허준(許浚)·남응명(南應命) 등과 함께 각기

녹비(鹿皮) 1영(令)을 하사받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공기의 성명이 당시 수의였던 양예수보다 뒤에 나오지만, 

허준보다 앞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보

아도 당시 이공기의 내의원내 서열과 명성이 허준에 뒤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의로써 뿐만 아니라 이공기는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

종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공로로 호성공신 3등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호성공신이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중심으로 한 왕실을 호위하는 데 큰 공이 있어 특별히 공

신으로 봉해진 사람을 말한다.

  의관으로 호성공신으로 봉해진 인물로는 허준과 이공기

뿐이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왜란 극복에 혁혁한 공

로를 세운 서애 유성룡도 호성공신 2등으로 봉해진 것을

본다면 의관으로서 호성공신 3등, 바꿔 말해 ‘正功臣’ 으

로 봉해진 것은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 전쟁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어의로서, 

충신으로서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한 이공기는 이후 인조 22

년(1644)에 동반관계(東班官階)인 종1품 숭정대부에 추증되

었다. 이것은 사후이지만 아들인 이영남이 다시 공신위에

오름에 따라 추서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동의보감』의 편찬에는 당대 최고의 의

학자들이 총동원되었다. 따라서 어의 이공기의 당대 명성과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히 이공기도 『동의보감』편찬

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동의보감』

은 1596년(丙申年間, 선조 29년)에 선조의 왕명에 의하여 편

찬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를 전후로 이공기가 내의원 제

조 및 다른 어의들과 함께 입실하여 선조를 진찰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다수 발견된다. 따라서 최고의 어의

로서의 이공기도 당연히 『동의보감』의 편찬에 어떤 역할

이건 간에 일익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앞의

실록기사에서 나타났듯이 1595년 그는 이미 종2품관인 가

의대부에 올랐고 연로한 입장이어서 실무에는 직접 가담하

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편찬 작업은 이듬해인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여러

의관들이 뿔뿔이 흩어짐[諸醫星散]에 따라 결국 허준의 단

독 작업 끝에 대단원의 마무리를 거쳐 완성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공기의 일생은 당시의 명의들

인 양예수, 허준, 허임 등에 비견되는 뛰어난 의술을 보유

하여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어의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

족하여 그 평가가 미흡했던 점도 있으나, 분명 조선 중기

『동의보감』 시대의 의료수준과 의학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트릴 수 없는 대표적인 의학인물로 간주할 수 있다. 

3) 대를 이은 아들, 한풍군(韓豊君) 이영남(李英南) 

  이공기의 대를 이은 어의, 한풍군(韓豊君) 이영남(李英
南)에 대한 기록은『내의원선생안』과 『의과선생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공기의 아들인 한풍군 이영남은 의과고

시인 선조 경자과(1600)에 합격하였다. 이공기의 대를 이어

수의(首醫)의 직까지 오르고 품계는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숭정대부(崇政大夫)는 조선시대 종1

품 하(下)의 동반관계(東班官階)으로 의정부의 좌·우찬성, 

돈령부 ·의금부 ·중추원의 판사 등을 맡아 할 정도로 최

고위직책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 한계군 이공기와 마찬가

지로 장수하여 향년 93세까지 이르렀다 한다. 

  부자 2대에 걸쳐 의관으로서 종1품직까지 올랐다는 사

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아버지

와 아들이 연이어 수의(首醫)의 직에 오른 것으로 보아, 한

계군 이공기와 한풍군 이영남을 중심으로 제천의 한산 이

씨 가계는 대대로 한의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

인다. 

 

2) 宣祖 34卷, 26年(1593 癸巳 / 명 만력(萬曆) 21年) 1月 29日 甲申 8
번째기사.

備邊司啓曰: “天兵赴戰病傷人, 在本州城中者, 幾至數百, 其中如把摠
等人, 非如卒伍之比。 或有中丸, 或有刃剌, 或有火傷, 欲見醫員云。 
內醫李公沂, 頗解針?之術, 使之往來治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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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의학 대중화의 대부『동의사상신편』의 원지상 

1) 원지상의 생애 

  이공기와 더불어 제천의 의약인물로는 사상의학 대중화

를 이끈 원지상이 있다. 원지상(元持常)은 원주 원씨 시중공

계 원익겸의 25세손이며 생육신의 한사람인 원호(元昊)의

직계 후손이다. 원지상은 원세신의 장남으로 고종 1885년 6

월 1일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출생하였다. 부(父)원세신의

영향으로 화서학파의 학풍을 이어받아 근학하는 분위기 속

에 자랐으며, 결정적으로 유인석이 1895년에 충북 제천으로

이주하면서 더욱 화서학파의 영향 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원지상은 조선말기 제천 일대를 거점으로 한 유인

석의 항일 의병투쟁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며, 1910년 25세

경에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제천에서 여주로 이주하였다. 

  

2) 원지상의 업적 

  원지상은 사상의학을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엮은 『방약합편』의 체계를 따른『동의사상신편』을 1929

년에 출간하였다. 『동의사상신편』은 1929년 원지상에 의

해 발행된 이후 사상의학 관련 임상서적들에 전범으로 받

아 들여져 이후 대부분의 사상임상관련 서적들이 이 책의

편제를 따르고 있다. 그와 같은 사례로서 박석언의『동의사

상대전』, 이도경의『가정비요 사상요람』, 박인상의『동의

사상요결』, 염태환의『동의사상처방집』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원지상의『동의사상신편』은 이제마의 사상체질의

학을 보다 용이하게 보급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상의학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연유에서 화서

학파의 학맥에 속하는 원지상이 사상의학에 접하고 임상적

응용에 유용한 『동의사상신편』을 편찬하였는지는 화서학

파와 사상의학의 철학적 친연성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후기의 성리학은 율곡과 퇴계를 따르는 기호학파와 영

남학파가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논의를 뛰어넘으

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된다. 그 중 화서(華西) 이항노는

당시 성리학의 당파성을 대변하던 주리, 주기 논쟁을 뛰어

넘기 위하여 ‘심합리기(心合理氣),’ 즉 심(心)을 단지 리

(理)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단지 기(氣)만으로 이루어

졌다는 논의에서 벗어나, 심(心)이 리(理)을 중심으로 하여

기(氣)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논쟁

을 뛰어넘어 급변하는 시대변화의 대응에 유용한 철학적

원리를 개발하고자 했다. 바로 이 ‘심합리기’설이 사상의

학의 유학관과 심(心)을 중심에 놓는 체질론과 일정 정도

원리적 상통함을 가지고 있고, 이점이 바로 의암 유인석을

매개로 하여 화서학파의 학맥에 속하는 원지상이 사상의학

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제천의 유학적 배경에서 탄생한『동의사상신편』은 이

제마의 사상체질의학을 보다 용이하게 보급하는데 결정적

역할 수행하였는데, 그 중심에 바로 제천에서 나고 자라고

학문을 이루었던 원지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밖에 제천에는 전존(傳存)하는 의학서가 많이 있다. 

한계군 이공기 영당 소장 고문서인 옥축(玉軸)과 고신(告身)

도 남아있으며 각기 소장처는 다르지만『한방의학소아전과

(1928)』, 『마진방(1775)』,『의종손익(1868)』,『부방편람

(1855)』,『의방활투(1869)』,『방약합편(1874)』 

등의 필사본과 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다. 최근에는 제천에

서 조선판『의학입문』초간본이 발견되었다. 이는 충청북도

와 제천지역의 의학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

례라 할 수 있다.3) 

  이러한 제천의 다양한 의약인물과 의학서적은 제천이

약령시 뿐 아니라 의약의 고장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방

산업 문화콘텐츠의 주요한 원천 자료로 활용 가능한 무한

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2010한방바이

오엑스포를 목전에 둔 제천지역에는 의병전시관 이외에는

딱히 지역의 전통문화를 골고루 보여줄 수 있는 전시공간

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한의약 역사와 전통의약문

화상 소개 및 의약문화 컨텐츠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

하다. 

Ⅲ. 제천의 한의학전통

  제천에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민속과 설화가 다수 보존

되어 있다. 기자(祈子), 태몽(胎夢), 태점(胎占), 출산(出産), 

산후(産後), 방역제(防疫祭) 넋고개, 아미산 약수굴, 옻마루

등 크고 작은 다수의 의료설화와 민속이 전해지고 있다. 이

들 문화자원은 향후 제천의 의료문화산업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안상우 외, 『제천약초 뿌리찾기와 한의약 문화연구』, 제천시 ; 한
국한의학연구원, 2008, 8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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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지역 의약설화

1) 넋 고개 설화

    조선조 숙종 때 제천 향교골에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

집안에 정훈(鄭渾)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훈(渾)은 연로

하신 아버지가 우연하게 병을 얻어 병세가 심히 위독하였

다. 효성이 지극한 훈은 백방으로 약을 구해 써봤으나 효험

이 없고 병세는 점점 기울어졌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약

을 사다드릴 도리가 없고 그렇게 앓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

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하루는 스님을 만난 선비 훈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신데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알려

만 주시면 목숨과 바꾸더라도 구해다 드리겠으니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하게 말하였다. 이에 스님은 그 효성에

감동하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 심히 어려운 일이요, 그

것은 당신이 죽으니 그 약을 누가 아버님께 드리겠소.” 하

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선비 훈은 “약을 구하고 그 자리

에서 죽는다 하다라도 부모를 위한 일이니 후회는 하지 않

지만 약을 갖다 드릴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요.” 스님께

서 약을 구해 아버님께 드린 후에 죽게 해줄 수는 없느냐

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한참 염주알을 굴리다 고개를 들고 “나무관세

음 보살을 30만 번을 외고 감악산(紺岳山) 왼쪽 깊은 골 큰

바위 밑에 가면 천마라는 약이 있을 터이니 캐다 드리시

오”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고마워 절을 하고 고개를

드니 스님은 간곳이 없지 않은가. 훈은 감악산 왼쪽 큰골

큰 바위 밑을 찾아 ‘나무관세음 보살’을 30만 번을 외우

며 찾아가니 과연 일러준 약이 있는데 약을 캐는 순간 훈

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가 되었을까 사자를 따라 염라

대왕 앞에 선 훈을 보고 “너는 어이해서 만지면 안 되는

약초에 손을 대었느냐. 네 수명은 많이 남았지만 약초를 캔

죄로 너는 죽음을 달게 받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

가. 훈은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아버님께 약을 드

린 후에 죽게 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옆에 섰던

사자가 염라대왕에게 “세상이 모르는 약초를 문수보살이

정훈의 효도에 감동되어 가르쳐 준 것입니다”하고 말하는

것이다. 염라대왕은 한참 생각 끝에 “네 효성에 감동되어

너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네가 약을 달여서 아버지께 드리

면 바로 병이 낫는다. 너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소원이 없느냐”하고 묻는 말에 그 자리에서 “제

가 죽고 아버님 병환만 나으시면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저 감지덕지할 뿐이옵니다.”하고 진심에서 고마움을 사

례하니 염라대왕은 “과연 보기 드문 효자로다. 돌아가라. 

너는 오늘 사시까지 아래고개에 닿지 않으면 주인 없는 고

혼이 되리라. 빨리 가라.” 하였다.

  훈은 큰절로 사례한 뒤 약 뿌리를 들고 단숨에 뛰어오

니 아래 고개에 자기 상여가 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죽었

던 훈의 영혼이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어 소리치자 상여꾼

이 얼른 시신을 끌렀다. 죽었던 훈은 벌떡 일어나 약초를

들고 달려가 아버지께 약초를 다려드려 병을 낫게 되었다.

  이후부터 아래 고개를 넋 고개라 부르고 훈은 80세까지

살았다 한다. 이 넋고개는 지금 제천시 변두리로 제천중학

교에서 하소리로 가는 나지막한 비탈길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큰길이다.

  

2) 아미산 약수굴 설화

제원군 수산면 오티리와 덕산면의 경계를 이루며 아미산

이 서 있다. 명산이라 일컬어지는 아미산은 백미산, 아미산, 

배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위 장군대좌형을 하고 있어 명

당자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아미산 동쪽 중턱에 굴이 뚫

려 있고 그 속에서 감열하고 청상한 약수가 용출하고 있다. 

이 물은 다시 흘러 폭포를 만드는데 명천선수로 이름이 나

있어 이를 마시면 갖가지의 병은 물론 마음까지 깨끗해진

다고 하여 예부터 유명하다. 꽤 오래된 옛날, 삼복의 무더

운 계절 산 아래 사는 젊은 사람이 삼복더위를 누르기 위

해 개를 잡아 개고기탕을 끓여 먹고 술도 얼근하게 취하여

약수동굴에 오게 되었다. 염천과 술기운으로 갈증이 심해

약수를 마음껏 마셨다. 그런데 젊은이는 약수동굴로 나오자

마자 동굴 앞에 엎어져 죽고 말았다. 신성한 약수물을 개고

기를 먹고 와서 부정하게 하였으므로 산신과 부처가 노하

여 죽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약수동굴 근처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고 부

정스러운 짓을 안 하게 된 것이다. 아미산 약수의 존재는

『조선환여승람』「제천편」에서도 확인된다. 

3) 옻마루 설화 

   제원군 송학면 시곡리의 옻마루(漆宗)라는 동네가 나타

나다. 이 동네가 생겨난 것은 이삼백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은 옻마루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원마루라고 부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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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많다. 동네가 생기기 전 이곳은 옻나무가 많은 산골

이었다. 하루는 한 선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선비는

속병을 앓다가 강산이나 유람하며 좋은 약재나 구해 보려

고 길을 떠나 이곳저곳을 지나다가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선비는 몹시 피곤한데다 속도 불편할뿐더러 갈

증마저 심하여 땀을 씻으려고 그늘 밑에 가서 쉬기로 했다. 

한참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졸졸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

렸다. 선비는 몹시 목이 말랐던 터라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다. 옻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속에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밑에서 맑은 샘물이 솟고 있었다. 선비는 기다시피 하

여 옻나무 사이를 빠져나와 샘물 옆까지 가서 입을 샘물에

대고 실컷 마셨다. 여느 물맛보다 향긋하고 시원하여 막혔

던 속을 씻어 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졌다. 물을 마

신 선비는 벌렁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네가 내 물을 마셨으니 병이 나을 것이다.” 선비는 잠에

서 깨어 꿈을 생각하며 또 한번 샘물을 마음껏 마셨다. 

  선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신기하게도 선비의 속

병은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선비는 샘물 먹은 일을 얘기했

다. 이것을 들은 동네 사람들 중에 속이 나쁜 사람 몇이 가

르쳐준 샘물을 찾아가 마셨더니 그 사람들의 병도 깨끗이

나았다. 이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퍼지자 병이 있는 사람

이 수없이 찾아가 그 샘물을 마시고 속병을 고쳤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약수터는 약물래기라고 불리어

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까닭에 이곳에 집을 짓고 이사

를 하여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자 얼마 안 있어

동네 하나가 생겨나고 약물내기 약수터 근방은 옻나무가

많았으므로 옻마루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4) 선심골 전설

  청풍면 연론리에 ‘선심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험준

한 산골짜기와 나무도 울창하고 계곡에서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에 ‘선심’이라는 효녀(孝女)

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심골이라고 이름한 것 같다. 조선

중엽 때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골짜기에 선심이와 어머니

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

자 선심이가 집안 일을 도맡아 꾸려갔다. 선심이는 효성을

다하여 간병했지만, 백약이 무효로 어머니의 병은 더해갔고

병석에 누운 지도 3년이 되었다. 선심이는 좋은 약초를 캐

다 다려드리고자 끼니를 굶으면서 이산 저산을 찾아 헤맸

다. 그러나 그가 찾는 약초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

루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금방

소나기가 쏟아질 것 만 같았다. 선심은 비를 피할 생각으로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 쉬게 되었다. 선심이는 피곤한 탓으

로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백

발의 노인이 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선심아! 어서 일어

나 발밑을 보라” 고 한다. 꿈이었다. 선심이는 노인의 말

대로 발밑을 살펴보니 돌 사이에 지금까지 못 봤던 풀 한

포기가 나와 있었다. 선심이는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

심해서 그 풀을 캐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뿌리는 백년

묵은 산삼(山蔘)이었다. 선심이는 집으로 돌아와 ‘산삼’ 

을 정성껏 달여 어머니께 드렸다. 이 약을 든 어머니는 신

기하게도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기운도 회복되었다. 이 말

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산삼’을 캐기 위해 ‘산삼’이

나왔다는 산으로 달려가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산삼’을

찾아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선심의 효성에 감동하여

산신령이 도와준 것이다. 이 전설의 골짜기도 수몰로 물속

에 잠기었지만 효(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 전

설(傳說)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4)

  이와 같이 제천에는 의약과 관련된 많은 설화가 내려오

는데 의약설화 가운데는 명의설화, 약초설화, 효자설화 등

다양한 부류의 형태가 존재하며 이것들은 대부분 일반 백

성들의 의식 속에 살아남아 전해졌던 전통의약의 원형을

간직한 채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또

방역제의 풍속에서 전염병이나 위급한 재해에 집단으로 대

응하여 위난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료민속도 전해지고 있다.  

2. 제천약령시의 발생과 특징

  

  약령시의 명시적 기원은 조선 효종 9년(1658)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각 도에 약령시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이

것이 조선시대 약령시의 공식기원이라 할 수 있다. 약령시

의 개설시기와 운영방식은 다양하였다. 약령시는 대구, 원

주, 전주, 공주, 진주, 청주, 충주, 대전, 개성, 제천 등지에

서 약령시를 개시했으며 약령시는 약재의 교환, 매매를 담

당하는 시장을 일컫던 말로서 영시(令市)라도고 한다. 이러

한 약령시는 지역에 따라 발달되고 확장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제천약령시는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많은 향토 약재 생산지와 인접하고 있었

4) 같은책, 102-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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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약재거래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천의

약령시는 다른 지역의 약령시가 대부분 여타 지역에서 생

산된 약재의 중간거래의 장소였다면 제천의 경우 약재생산

을 중심으로 약재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해방이 남북분단

과 중국과의 약재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방이후 약초시

장이 특히 번성하였다. 제천약령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교통의 요충지 및 풍부한 생산지 보유

   제천의 약령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태백산맥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과 배후에 위치해

있는 많은 향토 약재의 생산지와 인접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당재 중심의 수입규제는 자국산 약재의 채취, 생

산을 촉진하고 이는 제천을 약재 거래의 중심으로 성장시

키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제천은 충북과 강원의 풍부한 생산과 임‧산야를 보유하

고 있어 약재의 질적, 양적 생산량이 높다. 또한 약초 재배

를 위한 천혜의 조건으로 수확량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 약초생육에 적합한 석회암지대로 인산, 유기물, 

마그네슘 함량이 적정하여 고품질의 약초를 생산할 수 있

는 환경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관령과 비슷한 산간 고

랭지의 기상조건으로 약초뿌리가 단단하여 저장성이 강하

고 약효가 우수하여 전국적인 명성이 높다. 이 밖에 사계절

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하여 약초의 생육조건이 매우 우

수하다. 

2) 한약재의 우수성 

  제천지역의 식생은 조선시대 고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
覽, 1531년),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1660년대), 여지도서(輿
地圖書, 1760년),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1842-1845년), 대동

지지(大東地志, 1864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제

시대 문헌으로는 조선일람(朝鮮一覽, 1936년)이 있다. 특히

지리지나 문헌속에 진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은 여러

약재 가운데에서도 그 품질이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제천지역에서 생산되었던 한약재의 종류가 매우 우수하

고 다양하였다는 사실은 상기 지리서의 기록 속에서 잘 보

여주고 있다. 당시의 한약재 생산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명

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단양군수로 있

던 이황의 제자 황준량(黃俊良)5)이 조정에 보낸 상소를 검

토해 보면 제천의 약재가 다양하고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산출양도 그 못지않게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丹陽郡守黃俊良 上疏陳民弊十條曰……其十曰 藥材之弊 蠢蠢村氓 
不辨藥名 而俾出童羖 抱布以貿 則哀我惸獨 非所任矣 其最難者 熊
膽·麝香也 白芨·人蔘也 茯苓·地黃也 百匹之布 未盡其材 一草之貢 
皆有人情 則力有所未及 固也 且幷定牛黃 亦出民間 則專委堤川 惠
此下民 何不可之有 伏願勿有棄捐之地 特減難備之材 使蒙一分之惠 
共躋仁壽之域 則勿藥有喜 召和穹壤 而蘇復之一端也6)

  현재 제천에서 주로 재배하는 약초는 황기ㆍ당귀ㆍ천궁

ㆍ황정ㆍ더덕ㆍ오미자ㆍ오가피ㆍ독활ㆍ고본ㆍ인삼 등이며, 

가장 널리 재배하는 약초는 황기, 재배면적이 넓은 약초는

인삼ㆍ황정ㆍ더덕ㆍ두충. 오가피ㆍ율무ㆍ도라지 등이다. 특

히 제천의 황기는 질과 효능이 뛰어나 전국 유통량의 80%

를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제천에서 생산되는 질 좋

은 약초는 해발 250m 이상의 준산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

고 있다. 산간지 경사지는 배수가 양호하여 병충해가 적기

때문에 약초의 친환경 재배 및 다년생 약초 재배가 가능하

다. 기후적으로는 내륙 산간지역으로 기온의 연교차뿐만 아

니라 주야간의 온도차가 심하여 약초의 품질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약초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이러한 고품질 약초를 생산할 수

있다. 

3) 제천약령시의 풍부한 약재가공과 기술인력

  제천약령시는 약재 채취와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5) 황준량(黃俊良 : 1517-1563)은 퇴계 이황(李滉 : 1501~1570)의 제자
로서 당시에도 청백하고 지방행정에 능하다는 평가가 있는 인물이
었다. 그런 그가 단양군수로 재직하면서 올린 상소문 가운데 단양
에서 내야 하는 약재의 공납을 제천에서 맡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황준량이 이렇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에서의
약재 생산량이 단양의 것을 합하여도 좋을 만큼 풍족한 양이었음
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 丹陽郡守 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 열
째는 藥材에 대한 폐단입니다. 약 이름도 모르는 무지한 촌백성들
에게 생판으로 판출하여 내게 하므로 포목을 가지고 가서 사게 되
니 하소연할 데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감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웅담과 사향, 백급과 인삼, 복령과 지
황입니다. 1백 필의 포목을 가지고도 이 약재 한 가지를 준비하기
가 어려운 데다가 거기에는 모두 人情物(뇌물)까지 있으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배정된 우황은 백성들
이 내게 되니 이는 전적으로 제천에만 맡겨서 이 백성들에게 은택
을 내리는 것이 불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한 고
을을 버리지 마시고 갖추기 어려운 약재를 특별히 삭감하여 조금
이나마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태평성대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
면 모든 병폐가 저절로 없어져 하늘과 땅에 화기가 감돌 것이니
이 또한 소생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明宗實錄 권
22, 明宗 12年 5月 7日(己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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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약재의 건조, 절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한약재

가공 인력도 많아 약재가공에 있어서도 다른 약령시와는

다른 독특한 장점을 보인다. 특히 전국 생산 약초의 50% 

이상이 제천약초시장에서 절단, 가공, 포장되어 유통되는데

황기, 당귀는 전국 유통량의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약초

관련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함께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시행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

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

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기재토록 하는 유통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를 도입한다면 제천약령시의

우수한 약재에 대한 수요는 훨씬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4) 제천약령시 문화적 특이성

  제천약령시는 단순히 한약재의 유통 기능만을 담당했던

시장형태가 아닌 문화사적 의미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

다. 첫째, 문화의 전파를 들 수 있다. 제천약령시의 개설은

전국 각지의 한약재의 집결을 가져왔고 전국 각지에서 모

여든 사람들이 각 지방의 서로 다른 언어습관과 생활문화

를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정보와 풍습이 교류되

었고 이것은 곧 민족문화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이끌었다. 

  둘째, 제천약령시는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제천약령시에

서는 제천의 한약을 매개로 생산과 유통, 분배와 소비 과정

이 총체적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 속에서 다층적 문화유산

이 발생했고 제천 약령시는 현재까지 그 문화유산을 잘 간

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제천의 의약문

화인 전존하는 의약고문서 및 제천의 의약인물, 제천의 설

화 등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시간적 영속성이다. 제천 약령시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내려온 시간적 가치를 지닌다. 그 밖에

제천 약령시는 보건의료적, 인구학적, 인문지리적, 종교제의

적, 민속학적 측면을 망라한 다가치적 문화복합 권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제천의 의학인물과 한의학 전통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허준과 어깨

를 나란히 한 조선시대 명의 ‘이공기’에 대해 재조명 해

보았다. 이공기는 선조대의『의림촬요』를 저술한 양예수, 

『동의보감』의 주 저자 허준과 함께 선조 임금을 진찰한

조선의 저명한 어의였으며, 어의의 최고직인 수의의 직까지

올랐다. 그는 어의로서 명성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임진년

의 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여 허준과 같은 ‘호성

공신(扈聖功臣)’ 3등으로 봉해졌다. 이공기는 의관으론 보

기 드물게 허준과 함께 호성공신 3등에 자신의 이름을 올

리게 된다. 의관으로 호성공신으로 봉해진 인물로는 허준과

이공기 뿐이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으로 왜란 극복에 혁

혁한 공로를 세운 서애 유성룡도 호성공신 2등으로 봉해진

것을 본다면 의관으로서 호성공신 3등 즉 정공신으로 봉해

진 것은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 

  대를 이은 어의 아들 한풍군 이영남도 숭정대부에 이르

렀는데 부자 2대에 걸쳐 의관으로서 종 1품직까지 올랐다

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이어 수의의 직에 오른 것으로 보아 한

계군 이공기와 한풍군 이영남을 중심을 제천의 한산 이씨

는 대대로 한의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공기와 더불어 제천의 의약인물로는 사상의학 대중화

를 이끈 원지상이 있다. 원지상(元持常)은 원주 원씨 시중공

계 원익겸의 25세손이며 생육신의 한사람인 원호(元昊)의

직계 후손이다. 원지상은 원세신의 장남으로 고종 1885년 6

월 1일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출생하였다. 

  이 밖에 제천에는 전존하는 의학서가 많이 있다. 또한

자료적 희소가치가 높은 의학서도 많으며 이에 대한 연구

및 보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천지역의

전통의약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공간 및 콘텐츠의 확

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천의 한의학전통으로는 1. 제천지역 의약설화 2. 제천

약령시의 발생과 특징 3. 제천약령시의 풍부한 약재가공과

기술인력 4. 제천약령시 문화적 특이성 에 대해 살펴봄으로

써 풍부한 역사문화 현장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제천이 의약의 고장으로써 장구한 역

사가 과거와 현재로 잘 어우러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다

양한 한의학 유산과 결합하여 문화관광 산업화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천의 의약문화와 전통을 제천한방

산업에 접목 시킨다면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및「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에서는 제천을 ‘한의약’ 단지로 특성화할 것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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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방바

이오엑스포가 국가적, 지역적 정책의지와 함께 제천시와 시

민의 관심과 의지가 어우러진다면 한층 더 폭발적인 시너

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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